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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s Insights
(세계적 석학이 트럼프 관세를 보는 눈 ③) 

“래리 서머스 경고: 미국, 관세 정책 탓에 경기 침체로 

향한다?”('Larry Summers Warns The US Is Headed Toward 

Recession, Thanks to Tariffs)”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교수와의 대화 

2025년 4월 22일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대한민국 경기도

센터 웹사이트 보기 

Larry Summers Warns The US Is Headed Toward Recession, Thanks to Tariffs

트럼프 관세 이슈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4차산업혁명센터는 이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적 석학들이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조언을 주는가에 대
해 정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뉴스레터 형태의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세 번째로 소개하는 이 인터뷰는 전 미국 재무장관, 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1993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이기도 한 하버드 대학교 래리 서머스
(Lawrence Summers) 교수가 최근 Bloomberg TV 데이비드 웨스틴(David Westin) 앵
커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자료원 : Bloomberg TV  “Wall Street Week“). 대담
자의 의견은 한국 4차산업혁명센터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koreago.net/
https://www.youtube.com/watch?v=ZiG0AsqoiUw
https://www.youtube.com/watch?v=ZiG0AsqoiUw
https://ko.wikipedia.org/wiki/%EC%A1%B4_%EB%B2%A0%EC%9D%B4%EC%B8%A0_%ED%81%B4%EB%9D%BC%ED%81%AC_%EB%A9%94%EB%8B%AC
https://namu.wiki/w/%EB%A1%9C%EB%A0%8C%EC%8A%A4%20%EC%84%9C%EB%A8%B8%EC%8A%A4
https://namu.wiki/w/%EB%A1%9C%EB%A0%8C%EC%8A%A4%20%EC%84%9C%EB%A8%B8%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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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번 위기는 경제학적 실수가 아닌 정치적 자해이며, 되돌릴 수 있다.

Ÿ 정책의 즉흥성과 내부 분열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Ÿ 경제는 복잡하지 않다 — 상식적인 정책 복원이 가장 빠른 해법이다.

 요약 

1. 시장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최근 시장이 일부 반등했지만, 이는 정책이 철회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지 정책에 대한 지지
가 아니다.
시장과 기업, 참모진까지 모두 이번 관세 정책이 경제에 해롭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조차 점차 현실을 인식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즉흥적인 정책 운영

정책 설계에 근거 자료나 일관성이 결여돼 있으며, 내부 참모들 간 의견 충돌도 드러난다.
“관세 보복 정책”이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상대국의 관세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는 등, 설계 자
체가 즉흥적이다.

3. 경기 침체 가능성

서머스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이로 인해:
200만 명 이상의 실업자 증가
가구당 $5,000 이상의 소득 감소
주가 추가 하락 및 금융 불안 확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이건 병원 감염과 같다” 

그는 현재 위기를 ‘의료인이 오히려 환자를 병들게 하는’ 상황, 즉 "아이아트로제닉 위기
(iatrogenic recession)"로 비유.
이번 위기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며, 정책을 
철회하면 곧 해결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5. 경제학 입문 수준의 명확한 결론

이 상황은 복잡하지 않다.
“전 세계 상품에 갑작스럽게 관세를 매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은
입문 경제학 수준의 문제이며,
물가 상승 + 실업 증가 + 경제 비효율성 + 불확실성 증가라는 답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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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체 번역본

 진행자:
우리가 딱 일주일 전, 수요일—관세 발표가 있었던 날—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아직 정해진 것
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은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3일 연속 하락한 뒤, 오늘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교수님은 분명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오셨는데요.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 걸 보고, 기분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래리 서머스:

그럼요, 나아졌습니다.
언제든지 불안정성이 줄어들면 그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금 불안정성이 줄어든 데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장이 점점 더 **“이번 정책이 일시적이며, 결국 뒤집힐 것”**이라는 희망을 갖
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한 시장의 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인식하길 바라는 기대감의 반영이죠.
그 현실은 시장이 말해주고 있고, 그의 참모들도 말해주고 있으며,
전국의 기업 CEO들 역시 이런 대규모 관세 정책은 경제 성과에 악영향을 준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부도 그 사실을 일부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지난주 로즈가든 발표 때보다 지금은 목표나 방향성이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까요?

 래리 서머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보복 관세를 근거로 삼은 정책이 다른 국가의 관세 데이터조차 활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정책의 준비 수준을 알 수 있죠.
또한 대통령 고문인 나바로와 재무장관인 스콧 배셋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는 점,
대통령 외부 고문인 일론 머스크와 대통령 경제팀 사이의 뚜렷한 갈등,
이 모든 게 즉흥성을 보여줍니다.
매우 중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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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매일매일 임기응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막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불확실성이란 건,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을 때 생기는 거죠.
오늘은 다행히 좋은 쪽으로 움직인 날이었는데요.
이런 정책이 철회되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좋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래리 서머스:

맞습니다.
저는 당분간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이번 시장 조정의 바닥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얼마나 나빠질 수 있을까요?

 래리 서머스:

제가 보기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된다면,
2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가구당 평균 소득 손실이 $5,000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충격은 앞으로도 계속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재정적자는 늘고,
국가 부채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기업과 신흥국 경제에도 금융 불안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진행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금융 위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병원에서 감염을 얻는 것 같은, '병원 유발성(iatrogenic)' 경기 침체라는 거죠.
즉,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병을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처럼,
지금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는 주체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그 자체입니다.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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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의 경제 위기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정책 그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래리 서머스:

맞습니다.
이건 외부 세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내뱉는 말과 행위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위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면 바로 멈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 실수를 되돌린다면,
정상화가 빠르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비위생적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곳을 찾는 환자들은 계속 감염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 경기 침체의 위험,
그리고 중산층 가정의 고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 “주치의” 역할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말고,
지금 상황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없을까요?

 래리 서머스:

글쎄요.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철회하기 쉬워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또 기업계의 반응에 따라서도
철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정말 단순명료합니다.
거대한 세금(관세)을 불확실하게 도입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질서를 뒤흔들면
경제는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경제학 입문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전 세계 상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면,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까?”
누구든 그 정답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곧 공급 충격이며,
물가는 오르고, 실업도 증가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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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불확실성은 커집니다.

 진행자:

정리하면, 이건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래리 서머스:

그렇습니다.
아주 명백한 경제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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